
01. 최명헌, 깊은 곳 Deep Water, 2024, oil on canvas, 145.5x112.1cm

02. 최명헌, 물웅덩이 Puddle, 2024, oil on canvas, 72.7x90.9cm

03. 최명헌, 여울 Rapids, 2024, oil on canvas, 60.6x90.8cm 

04. 최명헌, 물가 Waterside, 2024, oil on canvas, 53x80.3cm 

05. 윤정민, 새 이야기 3, 2023, 철, 한지, 레진, 흑연, 25x13x35cm

06. 윤정민, 드로잉 시리즈 (11점), 2024, 흑연에 종이, 각 9.5x15cm 

07. 윤정민, 여기!, 2024, 철, 석고, 흑연, 77x85x82cm

08. 윤정민, 이거 아니야?, 2024, 철, 석고, 흑연, 73x74x50cm

09. 윤정민, 새 이야기 3, 2023, 철, 한지, 레진, 흑연, 45x13x35cm

10. 윤정민, 집, 2024, 철, 한지, 레진, 흑연, 25x39x1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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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소개

최명헌 (b.1996)은 일상 속 흘러가는 풍경과 인공적인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회화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 중

에 작가의 몸의 움직임이 드러나는 면적인 붓질이 반투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나가는 것, 흩어지는 것, 때론 맺히기도 하

는 것, 임시적인 것, 불안정함으로 지탱되는 것”의 순간을 회화적으로 재현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출생으로, 영

남대학교에서 회화전공을 하였고,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조형예술학과에서 수학하고 있습니다.

윤정민(b.1991)은 일상의 경험을 드로잉으로 옮겨 그 드로잉을 토대로 드로잉-조각을 제작합니다. 드로잉처럼 선으로 이

루어진 조각을 제작하며 용접한 선 위로 한지, 석고, 철판 등을 덧붙입니다. 평면의 드로잉을 입체인 조각으로 옮길 때 발

생하는 공간감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조소 전공 후,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조각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아무, 사람> 새탕라움 (제주, 2021) 개인전을 포함한 세 번의 개인전과 다수 기획전에 참여하였으며, 양주시립장욱진미

술관과 아라리오갤러리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언덕에서의 유영 Swimming on the Hill》은 윤정민(b.1991)의 조각 및 드로잉 그리고 최명헌(b.1996)의 회화가 우리 곁에서 흐르

는 일상의 감각을 선과 획으로 포착하는 방식을 살핀다. 전시 명 ‘언덕에서의 유영’은 사진/명화에서 회화로 (최명헌), 드로잉에

서 조각으로 (윤정민) 두 팔을 내젓는 최명헌과 윤정민의 작업 프로세스와 관계된다. “나의 지척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힘의 작

용”(최명헌)에서 출발하고, 일상적 행위를 드로잉 해 이를 조각의 형태로 제작(윤정민)하는 작품들은 그 일상, 익숙함으로부터

언덕만큼 솟아오른다. 이번 전시에서는 특히 윤정민의 신작 조각 3점과 최명헌의 신작 회화 4점을 통해 그들이 가장 근래에 유

영해온 경로를 확인한다. 

윤정민은 자신이 보내는 일상의 순간, 일상의 동세들을 토대로 드로잉을 하고 그 드로잉을 일으켜 세우는 드로잉-조각을 제작

한다. 평면에서 입체로 매체가 변환되는 과정에서 평면 드로잉에서는 없었던 ‘공간’이 함께 발생한다. 작가 노트에 따르면 드로

잉이 조각이 되는 과정은 몇 가지 단계를 거치며 이루어진다. (1) 색연필, 오일파스텔, 아크릴 물감과 오일스틱 등 세 가지 이상

의 재료를 사용해 드로잉을 한다. (2) 드로잉 중 조각으로 제작할 것을 선별한다 (3) 드로잉 속 인물의 몸체를 쪼갠다 (4) 조각 과

정에서 쪼갠 몸체들을 다시 하나로 합친다. 이때 ‘공간’은 드로잉 속 선을 표현하기 위해 큰 선 위주로 용접하다가 큰 선을 붙

잡는 작은 선들이 생성되는 순간에 발생한다. 윤정민은 그 선들에 한지 죽, 방충망, 레진, 강화 석고와 철판 등을 겹겹이 쌓으며

“살점”을 채워간다. 이번 전시에서 공개되는 신작 <여기!>(2024), <이거 아니야?>(2024)와 <수그린 사람>(2024)에서는 공간의 문

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작가는 이전 작업에서 붙어있던 여러 “살점”, “덩어리”들을 최대한 긁어내고, 큰 붓이나 연필로 선을 그

릴 때 수반되는 불균질한 터치감을 조각에 담아냈다. <여기!>와 <이거 아니야?> 두 조각은 쭈그리고 앉아 같은 곳을 가리키며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두 조각이 나누는 대화를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둥글게 굽은 등허리와 무릎, 뒤꿈치가

살짝 들린 발바닥은 발랄하고 율동적인 선으로 이루어져 조각이 속삭일 대화를 상상하게 한다. 인물의 얼굴 표현 역시 선 사이

를 “살점”으로 메우고 그 위에 선으로 이목구비를 그려냈던 이전 작들과는 차이가 있다. 하나의 철판에 눈코입이 오려져 있어

조각 주위의 공기는 눈코입 사이를 자유롭게 드나든다. 조각 앞에 서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온다. 

최명헌은 “몸을 쓸고 지나가는” “눈으로 포획되지 않는” “삶에서 은근하게 느껴지는” 감각들을 캔버스 위에 구조화하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보도사진과 명화와 같이 자신이 본 다양한 이미지들 속에서 기시감이 느껴지는 조형의 상태를 발견하는 과정이

선행된다. 이는 불안정한 감각들을 단순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머무르게 하지 않기 위해 작가가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감각의 구조화를 위해 최명헌은 특히 사진이나 그림 속 신체의 동세나 포즈(pose)에 집중한다. <여울 Rapids>(2024)과 <물가 Wa

terside>(2024) 두 점은 모두 페테르 파울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의 그림에서 출발한 것이다. 루벤스 그림을 작품에

출발점에 둔 이유 역시 관념이라는 불안정하고 비가시적인 것이 역동적 도상과 배치로 시각화·안정화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

물웅덩이 Puddle>(2024)는 군복을 입은 신체의 사진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군복을 “주변 환경과 유사한 무늬를 띄며 신체의 견

고한 경계를 해체하고 동시에 세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재난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인식한다. 강한 힘으로 단

단한 선을 그어 쌓은 <여울>과 <물가 Waterside>와 달리 <물웅덩이 Puddle>에서는 유독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녹색 선이

눈에 띈다. <물웅덩이 Puddle>은 어떤 얼굴의 형상을 보여주려 하면서도 얼굴의 사방에서 흐르고 떨어지는 선들로 견고한 형

상 만들기를 방해하며 “임시적인 상태”에 머물고자 한다. 작가는 자기 외부에 있는 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이 만들어내는 궤

적에도 관심이 있다. 몸은 정지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운동하므로 이러한 운동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그

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최명헌은 유화물감을 빠르게 건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갈키드(galkyd) 용액을 물감에 섞어 붓 자국을

겹겹이 쌓아 올린다. 사방으로 뻗어가는 스트로크들로 이루어진 <깊은 곳 Deep Water>(2024)는 산책이라는 행위에서 시작된 것

이다. 작가가 산책할 때 풍경 이곳저곳을 쫓던 동공의 움직임, 지면에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찍히던 발자국이 캔버스 위에

쌓여 출렁인다. 

윤정민과 최명헌의 작품은 전시장에서 마주보고 있다. <이거 아니야?> 속 팔꿈치로 <깊은 곳> 속 물결이 조금씩 들이치고 있다. 

갤러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비탈진 언덕의 끝자락이다. 우리는 언덕을 오르면서 혹은 언덕을 내려가면서 전시를 관람한다. 

이곳에서 유영할 수 있는 것은 비단 작품만은 아니다. 


